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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의 시샘, 질투 및 분노가

또래관계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강 다 겸 장 재 홍†

중앙대학교 청소년전공

본 연구는 여중생의 시샘, 질투, 분노가 또래관계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고, 정서조절능력이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

여 서울․경기지역의 중학교 3곳에 재학 중인 여학생 546명을 대상으로, 시샘 척도, 우정관

계질투 척도, 분노 척도, 관계적 공격성 척도, 정서조절능력 척도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중생의 시샘, 질투 및 분노는 또래관계에서의 관

계적 공격성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것은 시샘, 질투, 분노감정을 많이 느끼는 여중생일수록

관계적 공격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이다. 둘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여중생의 시샘, 질투,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 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했을 때 질투의 경우, 정서조절능력이 높

더라도 질투가 강해지면 관계적 공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노의 경우에

는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

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시샘, 질투, 분노, 관계적공격성, 정서조절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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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 급격한 신체적․심리적 변화로 인

해 많은 청소년들이 심한 긴장과 혼란을 경

험한다. 이 때문에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

기로 불리는데, 생리적으로 성적 욕구가 증가

하고 공격욕구 또한 산만하고 방향성 없이

표출된다(송명자, 1995). 청소년기의 높아진

공격성에 대해 학자들은 욕구좌절에 대한 반

응(Dollard, Miller, Doob, Mowrer, & Sears, 1939), 

다른 사람과의 비교과정에서 우월감 위협에

대한 반응(Bers & Rodin, 1984), 원초아적 본능

의 지나친 억압에 의한 반작용 등으로 설명해

왔다. 그리고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

동안의 공격행동은 상당히 지속적이고(Loeber 

& Dishion, 1983), 13～15세에 절정에 이르렀다

가 그 뒤로는 점차 감소하는 것(Cairn, Cairns, 

Neckerman, Feruson, & Gariepy, 1989; Loeber, 

1982)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편 Crick과 Grotpeter(1995)에 의하면 공

격행동은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외현적 공격성(overt 

aggression)은 대상을 때리거나 미는 등의 신체

적 공격 혹은 말로 모욕하거나 욕하는 등의

언어적 공격을 의미한다. 반면 관계적 공격성

(relational aggression)은 집단의 힘이나 압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감정이나 사회적 관계를 손

상시키는 것으로, 나쁜 소문내기, 험담하기, 

소외시키기, 무시하기, 배척하기와 같이 사람

들 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는 공격

행동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효과

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형태이다(Crick, 

Bigbee, & Howes, 1996; Galan & Underwood, 

1997). 가장 전형적인 예는 학교에서의 따돌림

현상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2차 조

사(2012)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의 11.3%가

집단따돌림을 당했는데, 여러 피해유형들 중

피해의 지속기간이 가장 길고 그 정신적 후유

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계적 공격성은 남학생에서 보다

여학생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국외의 여러 학자들(Bjorkqvist, 

Lagerspetz, & Kaukiainen, 1992; Cairns 등, 1989; 

Galan & Underwood, 1997)은 남자 청소년들의

경우 대부분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신체적

폭력을 주로 사용하는데 비해, 여자 청소년들

은 언어적인 배척과 음해성 소문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해를 입히는 관계적 공

격을 더 자주 나타낸다고 하였다. 국내의 조

사연구에서도 여학생에서 관계적 공격성이 더

많이 관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

(2012)에 따르면 여학생의 집단따돌림 피해는

17.1%로, 남학생(8.4%)보다 2배 이상 높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문용린, 최지영, 백

수영 및 김영주(2007)의 조사에서도 여학생들

이 남학생들보다 관계적 공격을 더 많이 하였

는데, 그 형태는 ‘욕하기’, ‘따돌리기’, ‘무시하

기’, ‘통신수단을 이용한 언어폭력’ 등의 순이

었다.

이렇듯 여자 청소년에서 관계적 공격성이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성의 경우 사회적

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주요한 목

표가 되는데,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의 친밀한

관계 혹은 사회적 지위를 해하는 방식이 상대

에게 심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Roland, 

1988). 여학생들은 주로 동성인 여학생을 괴롭

히며 자기가 속한 그룹 혹은 학급에서 공격

대상을 선택한다. 여기서 따돌림을 당하는 청

소년은 친구관계에서 더 철저히 고립되고, 사

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어 심하면 우

울증과 자살에 까지도 이를 수 있다(Ow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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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 & Shute, 2000).

관계적 공격성은 발생 시기측면에서 중학생

시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

진규(2000)의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빈도

는 중학교, 초등학생, 고등학생의 순서로 나타

났으며, 문용린 등(2007)도 중학교 여학생에서

사이좋게 지내던 단짝 친구나 5～6명의 친구

들로부터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는 피해사례

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관계적 공격성은 다양한 요인들과 연

관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주로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불안(Loudin, Loukas, & Robinson, 

2003; Loukas, Paulos, & Robinson, 2005; Marsee, 

Weems, & Taylor, 2008),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Larsen, Martin, Ettinger, Nelson, 1976), 충동

성(Berstein & Watson, 1997; Olweus, 1994), 욕구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심(Dollard 등, 1939)과의

관련성이 연구되었다. 그 연구결과들을 간략

하게 요약하면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불안과 타

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

격성이 높으며, 충동성이 높을수록, 욕구좌절

에 대한 인내심이 낮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관계적 공격성과 연관이 있는

정서에 대한 연구들도 일부 진행되어왔는데, 

주로 질투와 분노정서가 초점이 되었다. 우선

질투(jealousy)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

의 또래관계에서 ‘질투’란 나와 내 친구의 양

자관계에서 제 3자가 등장하거나, 내가 중요

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제 3자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기반한 정서로, 불안과 불

신, 거부 및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Vollong, McElwain & Miller, 2002). 질

투가 유발되기 위해서는 질투를 보이는 개인

(the jealous individual)과 소중한 사람(the beloved)

과의 일차적 관계, 소중한 사람과 경쟁자(the 

rival)와의 이차적 관계, 질투를 보이는 개인과

경쟁자와의 삼자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

렇다고 질투가 단순히 세 명의 사람이 관련되

어 있다고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질투를 보

이는 개인과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여야 하며 경쟁자에 의해 친밀한 관계를

위협받거나 상실되었을 때 질투가 발생한다

(White & Mullen, 1989).

몇몇 학자들은 관계적 공격성과 질투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Owens, Slee 그리고 Shute 

(2000)는 여자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서 질

투 정서가 하나의 설명변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Grotpeter와 Crick(1996)은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은 우정관계에서 타인을

배제시키고 질투하는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은

그들의 친구가 다른 사람과 노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이것을 알았을 때 행복해 하지 않다

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

투정서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

구(심은신, 이동훈, 2011; 배재현, 최보가, 2006)

가 수행되었다. 배재현과 최보가(2006)는 우정

관계에서 질투정서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

보다 관계적 공격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 외현적 공격을 하면 주위 다른 친

구들로부터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심은신과 이동훈(2011)은 우정

관계에서 질투가 의도귀인과 또래동조성을 매

개하여 관계적 공격성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

다. 즉, 우정관계에서 질투정서가 일어나면 제

3자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관계적 공

격을 하게 되고, 또한 또래와 동조하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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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정

서는 분노(anger)이다. Feindler와 Ecton(1986)은

분노는 공격성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데,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인지적

귀인을 통해 분노 감정이 일어나며 이 분노의

감정이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고 하

였다. 그리고 Izard(1977)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신이 강렬하게 바라던 것을 제지당했을 때

분노가 유발된다고 보았는데, 이 제지에는 육

체적인 한계, 외부 규범 및 제한 또는 자신의

무능력 등이 포함된다. 또한 Dollard 등(1939)은

인간의 생리적․본능적 힘에 의해서라기보다

는 욕구좌절로 인해 공격적인 행동이 일어난

다고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분노는 좌

절상황과 공격을 이어주는 매개변인으로서 공

격을 유발시키는 주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Siegel, Cousins, Rubovits, Parsons, Lavery, & 

Crowley, 1994). 즉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발생하는데, 이런 분

노 정서는 또래관계와 학교 장면에서 학업 성

취와 학급 임원 등 지위경쟁에서 욕구충족이

실패했을 때 청소년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이

다. 따라서 욕구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심과

충동성이 분노를 느끼게 하고,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을 유발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가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Crick, 

Bigbee 그리고 Howes(1996)는 아동에서 분노의

결과로 관계적 공격성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들은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에게 ‘누군가에

게 화가 났을 때 대부분의 소년/소녀들이 어

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

과 1/3의 아동들은 소년/소녀 모두가 관계적

공격을 한다고 응답하였고, 2/3의 학생들은 소

녀만이 관계적 공격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국

내에서는 박미영과 김은경(2002)이 여자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응답자

의 분노 수준과 집단따돌림행동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특히 학급 내 대인관계

위치상 중심부에 위치한 학생들의 특성분노

수준이 따돌림행위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

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샘의 정서도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시샘(envy)은 “자기보다 잘되거나 나은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표준국

어대사전, 2008)이다. Festinger(1954)에 따르면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지위를 자기와 비슷

한 사람과 사회적 비교를 통해 이해한다. 이

런 사회비교를 통해 사회적 지위․계층이 형

성되는데, 자신의 위치가 스스로 기대했던 것

보다 낮은 수준에 있거나,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타인이 자신보다 높은 수준에 있을

때 시샘을 느끼게 된다. 시샘 정서는 열등감, 

동경, 분개, 그리고 정서 경험에 대한 부인과

관계가 깊은데, 이런 경우 시샘은 상향 사회

비교 대상이 바람직한 속성을 가지는 것이

‘불공평하다’,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인식과 맞

물려 적개심을 유발한다(Parrott & Smith, 1993; 

Smith & Kim, 2007).

시샘의 정서는 일상생활에서 질투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것

은 이들 정서가 경험되는 측면에서 공통적으

로 특정 대상에 대한 적개심, 자신에 대한 열

등감, 슬픔을 느끼기 때문이다(Smith, Parrott, 

Ozer, & Moniz, 1992). 그러나 Parrott와 Smith 

(1993)는 시샘은 개념적 측면에서, 그리고 경

험되는 측면에서 질투와 명확히 구분된다고

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시샘은 다른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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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에게 결여된 우월한 특성, 혹은 소유

물을 가질 때 이것을 자신도 갖게 되기를 바

라는 상황에서 일어나며, 전형적으로는 자신

에 대한 열등감, 그것을 원하는 마음,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한 분노, 시샘하는 사

람에 대한 악의(ill will)를 함께 경험한다. 반면, 

질투는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을 제 3자에게

빼앗길 위기상황에 발생하며, 전형적으로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의심, 배신에 대한

화로 경험된다. 이러한 개념적․경험적 차이

에 따라 시샘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비교

(Salovey & Rothman, 1991), 삶의 만족감(Smith, 

Diener, & Garonzik, 1990), 사회적 정의(Smith, 

1991)에 관한 연구와 관련을 맺으며 진행되어

왔다. 반면 질투는 애정관계(Mathes, 1986), 친

구관계(Parker, Low, Walker, & Gamm, 2005), 형

제관계(Volling, McElwain, & Miller, 2002)에서의

질투가 주목되어 왔다.

한편 시샘과 관계적 공격성간의 관계는 집

단따돌림 현상을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에도

유추가 가능하다. 따돌림을 잘 당하는 여학생

의 특징을 살펴보면 대체로 주위의 주목을 끌

거나 시샘을 살만한 돋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

다(문용린 등, 2007; 송정아, 김영희, 2001; 김

용태, 박한샘, 1997). 피해자들은 ‘튀는’ 여학생

으로 성적이 우수하거나 외모가 뛰어나고, 학

급 반장과 같이 특별한 지위를 누리는 남다른

조건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시샘을 받는 경우

가 있다. 또한 잘난 척 하거나 예쁘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 남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따돌림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여학생들은 상대방과 비교하

여 시샘을 느낄 때 관계적 공격을 할 가능성

이 있다.

이상의 연구들로 볼 때, 질투와 분노정서가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소수의

경험적 연구에 의해 확인되고 있지만 시샘 정

서는 유추가 될 뿐 그 관계성이 확인된 상태

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집단따돌림이

오랫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지만 정작 가

해자의 내적 정서특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

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가해자의

정서특성에 대한 기초연구가 없을 경우 좋은

집단따돌림 및 폭력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개발된 프

로그램들은 용서상담프로그램(김광수, 양곤성, 

2012), 또래지지 프로그램(윤성우, 이영호, 

2007), 유능성중재 프로그램(정계숙, 2002) 등

주로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이고, 정작 가

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공감중심 따돌림 예

방프로그램(윤보나, 유형근, 권순영, 2009)외에

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여자 중학생을 대

상으로 질투, 시샘,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집단따돌림 가해자의

정서특성을 밝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향

후 집단따돌림 가해자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부정적 정서들

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

력의 역할을 또한 살펴보고자 하였다. 

Thompson(1994)은 정서조절(emotional regulation)

이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서반응, 

특히 집중적이고 일시적인 정서를 모니터하고

평가하고 수정하는데 관여되는 내재적, 외재

적 과정’ 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

르면, 정서조절은 정서를 느끼는 그 상황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

며, 정서변화를 위해 상황을 조절하는 것 등

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노력이다(Eisenberg, 

Faes, Guthrie, & Reiser, 2000). 그리고 정서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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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은 정서와 관련된 지식과 학습된 내용을

행동으로 변환시키는 핵심능력으로서(Zeinder 

& Matthews, 2000), 정서를 의식적으로 관리하

고 통제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Mayer & 

Salovey, 1997).

한편,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사회적

으로 더 바람직하게 행동할 것이라 일반적으

로 예측된다(Eisenberg & Fabes, 1992). 그러나

적절한(optimal) 정서조절과 높은(high) 정서조

절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Eisenberg 등, 2000). 

Block과 Block(1980)에 따르면, 과도하게 정서를

조절하는 것(over-regulation)은 억제되고 부적응

적인 행동과 연관되며, 반면 정서조절의 결핍

(under-regulation)은 통제력을 잃는 행동문제들

과 관련이 있다. 즉 정서조절은 적절하게 조

절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나치거나 부족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과 일관된 현상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관

찰되었다. 일례로 섭식장애(Lingswiler, Crowther, 

& Stephens, 1989), 알콜 중독(Cooper, Frone, 

Russell, & Mudar, 1995)은 빈약한 정서조절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의 만

성적 억압과 같은 과도한 정서조절은 고혈압

및 관상심장 질환의 발생․유지와 관련이 있

으며(Suls, Wan, & Costa, 1995), 지속적으로 정

서를 억압할 경우 작은 질병이 더 큰 질병으

로 악화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Pennebaker, 

1990).

또한 정서조절은 정서의 강도와 상호작용하

여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Eisenberg와 Fabes(1992)는 개인의 정

서조절방식과 정서의 강도가 다양한 행동들

의 질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일례로 Eisenberg, 

Fabes, Guthrie, Murphy, Maszk, Holmgren, 및

Suh(1996)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그들이 경험하는 부정

적 정서가 강할 때 행동문제가 일어나기 쉬웠

다. 반면 정서조절 능력이 중간이거나 높은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가 강하더라도 행동문제

를 덜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부정적 정서의 강도와 문제행동 간의 관

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이 중요한 조절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정서조절능력은 일반적인 공격성 표

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 Dodge 

(1991)는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공격적 행동

과 관계가 있다고 했으며, Kernburg(1975)는 공

격성이 높은 아동의 경우라도 정서조절능력에

따라 공격성을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

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최근에서야 정서조

절능력과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경험

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Bohnert, Cmic, 그리고

Lim(2003)은 공격행동이 덜 정교화된 정서적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내에

서 한유진(2006)은 학령기 아동의 정서표현, 

이해, 조절능력이 공격성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임을 밝혔다.

이상의 연구결과들로 볼 때, 개인의 정서조

절능력과 경험된 부정적 정서의 강도는 체계

적인 방식으로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리

라 추측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정서의

강도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

절능력이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가정하였

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여중생이 집단

따돌림을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동성 친구

에 대한 시샘과 질투 그리고 분노감이라는 점

에 착안하여, 이들 정서와 관계적 공격성 간

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여중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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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면에서 동성친구에게 느낄 수 있는 시

샘, 질투,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해소해

나가는 데 정서조절능력을 조절변인으로 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중생의 시샘, 질투,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여중생의 시샘, 질투,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여자중학교 2곳 그리고 남⋅여 공학

중학교 1곳에서 남⋅여가 분반된 반의 여중생

이었다. 연구자는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이

들에게 총 588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

였는데, 이 중 무응답과 불성실한 설문지 자

료를 제거하고 총 546부를 연구의 분석 자료

로 사용하였다. 1학년은 172명(31.3%), 2학년은

198명(36.3%), 3학년은 176명(32.2%)이며 평균

나이는 13.8세였다.

측정도구

시샘

Massé와 Gagné(2002)가 청소년의 시샘을 측

정하기 위해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들

은 Salovey와 Rodin(1986)이 발표한 53개의 질투

와 시샘을 일으키는 상황을 토대로 35개의 시

샘을 일으키는 상황을 재구성하였는데, 요인

분석 결과 총 16개의 상황, 총 4개의 하위요

인으로 묶여진다고 보고하였다. 1요인은 재정

적, 물질적 부분에 대한 것이며, 2요인은 친구

관계나 자기 수행에 관한 개인적 안녕감, 3요

인은 매력 있는 외모와 사랑받는 정도에 관한

인기도, 4요인은 학교성취와 관련한 지능, 재

능에 관한 것이다. 이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상황에서 얼마나 시샘을 느끼는

지’를 Likert 5점 척도로 반응한다. 시샘을 일

으키는 상황은 예를 들어, “1. ○○이는 내가

원하는 지위(예, 학급임원, 성적 등수)를 얻었

다.”, “4. ○○이는 나보다 더 예쁘고 매력적이

다.”등이다. 이에 대하여 피험자는 1점 “전혀

시샘을 느끼지 않는다.”에서 부터 5점은 “매우

시샘을 느낀다.”로 반응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시샘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94로 나타났다.

질투

청소년을 대상으로 Parker와 Low(1999)가

개발한 우정관계 질투척도(Friendship Jealousy 

Questionnaire: FJQ) 27문항 중 제 3자가 포함된

15문항만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나머지 12문

항은 제 3자가 제외되어 있거나 사회적 비교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감정을 묻는 내용

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

의 예를 들면, “1. 내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와 영화를 보러가자고 했을 때, 친구가 이미

우리 반 다른 친구와 가기로 했다고 말한다면, 

나는 질투를 느낄 것이다.”, “7. 나의 가장 친

한 친구가 우리 반에 있는 다른 친구와 같이

조별과제를 하게 되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

고 있다면, 나는 질투를 느낄 것이다.” 등이다. 

이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답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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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5점 “매우 그

렇다.”까지로 측정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

록 질투를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 α 는 .94로 나타났다.

분노

전겸구, 한덕웅, 이장호 및 Spielberger(1997)

의 한국판 STAXI(STAXI-K)을 사용하였다. 

STAXI-K는 분노수준과 분노표현을 측정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분노수준만이 관심이

었으므로 상태분노 10문항과 특성분노 10문항, 

총 20문항만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분노의 하

위요인 중 하나인 상태분노는 상황에서 발생

하는 분노를 측정하는 것이며, 특성분노는 개

인의 특질에 따른 분노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하위요인의 구분

이 없이 총 분노수준을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 4점 척도(범위: 0∼3점)로, 점

수가 높을수록 분노를 많이 느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88로 나타났다.

관계적 공격성

Marsee, Kimons와 Frick(2004)가 제작한 자기

보고형 또래 갈등척도(Peer Conflict Scale)를 한

영경(200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또래

갈등척도는 총 40개 문항, 4개 차원(반응적 관

계적, 반응적 외현적, 주도적 관계적, 주도적

외현적)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계

적 공격성에 초점이 있으므로, 반응적관계적

차원, 주도적관계적 차원의 20문항을 사용하

였다. Likert 4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4점 “확실히 그렇다” 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Cronbach α 는 .79였고, 하위요인별

로 보면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70,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은 .59로 나타났다.

정서조절능력

조사대상인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

하기 위해 Goleman(1995), Mayer와 Salovey(1993)

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김경회(1998)가 제작한

교사용 유아정서지능 평정척도를 박인경(2010)

이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 정서 인식

및 표현을 측정한 9문항(Cronbach α = .74), 감

정조절 및 충동억제를 측정한 9문항(Cronbach α 

= .76), 자기 정서 이용 12문항(Cronbach α = 

.92), 타인 정서 인식 및 배려 10문항(Cronbach 

α = .92), 대인 관계를 측정한 10문항(Cronbach 

α = .89)으로 5개의 하위요인,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1～5점을 부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 α 는 .95로

높았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12년 7월 13일부터 10

월 12일까지 수집되었다. 설문지는 서울, 경기

지역의 3개 중학교의 동의를 얻어 우편발송하

거나 직접 방문하여 실시 후 회수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들인

시샘, 질투, 분노, 관계적 공격성 그리고 정서

조절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

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리

고 독립변인들(시샘, 질투, 분노)과 종속변인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들과 종속변인의 관



강다겸․장재홍 / 여중생의 시샘, 질투 및 분노가 또래관계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 457 -

평균
표준

편차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1 2 3 4 5

1. 시샘 2.52 .859

2. 질투 2.47 .905 .512**

3. 분노 1.56 .419 .321** .286**

4. 관계적공격성 1.25 .214 .300** .269** .382**

5. 정서조절능력 3.30 .600 -.053 .002 -.190** -.110**

*p<.05, **p<.01

표 1. 여중생의 시샘, 질투, 분노, 관계적 공격성,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계에서 조절변인(정서조절능력)이 영향을 미치

는지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

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자료 분석에서 관계적 공격성과 정서조절능력

의 하위요인들은 따로 나누어서 분석하지 않

았다.

결 과

여중생의 시샘, 질투, 분노, 관계적 공격성,

정서조절능력의 상관관계

여중생의 시샘, 질투, 분노와 관계적 공격

성,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여중생의 시샘은 관계적 공격성

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300), 질투와 분노

는 관계적 공격성과 각각 .269, .382의 정적 상

관을 보였다. 이는 시샘, 질투, 분노가 증가할

때 관계적 공격성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리고 각 정서들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상

관을 검증했을 때, 오직 분노만이 정서조절능

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r=-.190)을 나타내었다. 

이는 분노가 높을 경우 정서조절능력이 떨어

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서조절능력과 관계

적 공격성 간에는 낮은 부적상관(r=-.110)이

나타났는데, 이는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중생의 시샘, 질투,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

에 미치는 영향

여중생의 시샘, 질투,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회

귀모형의 R² 값을 보았을 때 시샘, 질투, 분노

는 관계적 공격성 변량의 18.9%을 설명하고

있다. 시샘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β값은 .148(t=3.221, p<.001)로 나타

났으며, 질투는 β값이 .106(t=2.334, p=.02), 분

노는 β값이 .304(t=7.353, p<.001)으로 나타났

다. 즉, 여중생의 시샘, 질투, 분노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독립적으로 관계적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시샘, 질투, 분노가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의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 458 -

B β t R² F

(상수) .857 - 23.577

.189 42.103***
시샘 .037 .148 3.221***

질투 .025 .106 2.334**

분노 .155 .304 7.353***

*p<.05, **p<.01, ***p<.001

표 2. 여중생의 시샘, 질투,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정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β값

으로 보았을 때 분노 정서가 세 변인 중 가장

관계적 공격성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샘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여중생의 시샘, 질투,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

효과를 알아보고자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였다. 1단계에서는 시샘, 질투, 분노 중 한 변

인과 정서조절능력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

는 각 정서변인과 정서조절능력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

과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우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정서조절능력 점수의 평균

값을 중심으로 높은조절 집단(+1표준편차 이

상 집단), 평균조절 집단(-1∼+1표준편차 집

단), 그리고 낮은조절 집단(–1표준편차 이하

집단) 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정서변인에

대해서도 위와 유사하게 표준편차 값을 중심

으로 높음(+1 표준편차이상 집단), 평균(-1∼

+1표준편차 집단), 낮음(–1표준편차 이하집

단)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토대

로 각 교차집단(3×3)의 관계적 공격성 점수를

산출하여 이를 그림에서 표현하였다.

우선 시샘과 관계적 공격성 간에서 정서조

절능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표

3에서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는 시샘, 정서조절능력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시샘×정서조절능력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R²의 변화

량이 .011 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관

계적 공격성에 대한 시샘의 영향에 대해 정서

조절능력의 조절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시샘(β=.295, 

p<.001)과 정서조절능력(β=-.095, p<.05)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그리고 2단계에

서 시샘과 정서조절능력의 상호작용(β=.478, 

p<.05)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위에서 검증된 조절효과가 구체적으

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림 1에서 제시하였

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샘의 강도

가 높아질수록 관계적 공격성은 높아진다. 그

러나 이러한 경향은 정서조절능력에 따라 차

이를 보이는데, 시샘의 강도가 평균, 높은 시

샘으로 증가할 경우 낮은 정서조절집단은 평

균 및 높은 조절집단에 비해 관계적 공격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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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1단계 2단계

b β t b β t

시샘(A) .074 .295 7.23*** -.032 -.127 -.650

정서조절능력(B) -.034 -.095 -2.32* -.116 -.324 -2.90**

A×B .031 .478 2.20*

adj R2 .096 .107

F 29.84*** 21.65***

F변화량 - 4.86*

*p<.05, **p<.01, ***p<.001

표 3. 시샘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1

1.1

1.2

1.3

1.4

1.5

관
계
적

공
격
성

낮은 시샘 평균 시샘 높은 시샘

시샘

낮은조절

평균조절

높은조절

그림 1. 정서조절능력 수준별, 시샘 정도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해서 정서조절능력이 낮을 경우 시샘의 강도

가 강해지면 관계적 공격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질투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 간에서 정

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표 4에서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질투×정서조절능력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

로 투입하였을 때 R²의 변화량은 .007 더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관계적 공격성에 대

한 질투의 영향에 대해 정서조절능력의 조절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질투(β=.269, p<.001)와 

정서조절능력(β=-.111, p<.05)의 주효과는 모

두 유의하였다. 그리고 2단계에서 질투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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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1단계 2단계

b β t b β t

질투(A) .064 .269 6.55*** -.042 -.179 -.90

정서조절능력(B) -.040 -.111 -2.70** -.117 -.328 -3.21***

A×B .031 .507 2.32*

adj R2 .081 .089

F 25.09*** 18.66***

F변화량 - 5.41*

*p<.05, **p<.01, ***p<.001 

표 4. 질투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1

1.1

1.2

1.3

1.4

1.5

관
계
적

공
격
성

낮은 질투 평균 질투 높은 질투

질투

낮은조절

평균조절

높은조절

그림 2. 정서조절능력 수준별, 질투 정도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서조절능력의 상호작용(β=.507, p<.05) 이 유

의하여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절효과는 그림 2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를 살펴보면 질투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정서

조절능력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낮은 정서조절집단은 시샘에서와 동일하게, 

질투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더 가파르게 관계

적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높은 정서조절집단은 질투의 강도가 낮거

나 평균일 경우에는 가장 낮은 관계적 공격성

을 보이지만 질투가 고(high)로 강해지면 관계

적 공격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질투정서의 경우,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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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1단계 2단계

b β t b β t

분노(A) .191 .374 9.26*** -.007 -.014 -.075

정서조절능력(B) -.014 -.039 -.97 -.112 -.314 -2.36**

A×B .062 .439 2.17*

adj R2 .144 .154

F 46.83*** 33.00***

F변화량 - 4.71*

*p<.05, **p<.01, ***p<.001

표 5.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1

1.1
1.2

1.3
1.4

1.5
관
계
적

공
격
성

낮은 분노 평균 분노 높은 분노

분노

낮은조절

평균조절

높은조절

그림 3. 정서조절능력 수준별, 분노 정도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들이 강한 질투심을 경험한다면 평소 정서조

절능력이 높다고 할지라도 관계적 공격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노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마지막으로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 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표 5에서 제시하

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노×정서조

절능력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R²의 변화량은 .010이 더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 따라서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분노의

영향에 대해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가 있었

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분노(β=.374, 

p<.001)만이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였고 정서조절능력(β=-.039, n.s.)의 주효

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2단계에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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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와 정서조절능력의 상호작용효과(β=439, 

p<.05)가 유의하여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림 3을 보면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집단은 평균인 집단과 낮은 집단에 비해 그

기울기가 더 완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학생일 경우 분노가 강

해져도 관계적 공격을 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평균조절 집단은 높은 분노를 경험할

경우 낮은조절 집단과 유사한 정도의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고 있어 강한 분노상황에서는

다소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또래관

계에서 느끼는 시샘, 질투, 분노와 관계적 공

격성과의 관련성, 그리고 정서조절능력의 조

절효과를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시샘, 질투,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련

성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

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청소년의 또래관계

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상담적인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샘정서는 관계적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특히 시샘정서는

일반적으로 공격을 잘 예측하는 분노정서에

버금가는 정도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기존연구들에서는 관계적 공격

성에 대한 질투정서의 영향만이 확인되었던

바, 본 연구를 통해 시샘도 질투만큼 혹은 질

투보다 더 크게 관계적 공격성과 연관이 있다

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동안 질투와 시샘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Niu(2009)의 언급과 일

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처음으로 경험적 연구

를 통해 시샘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가

탐색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이 시기의 여자 청소년들은 가족에서

또래집단으로 준거집단을 옮기는 시기로, 그

들은 친밀한 친구들을 많이 만들기 원한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질투정서가 나타나며

자기의 관계망을 보호하기 위해 또래를 공격

하는 관계적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정

체감을 형성하는 청소년시기에 친구가 자신보

다 우월한 특성을 보일 경우, 이를 시샘하여

비교대상이 되는 친구의 지위나 사회적 관계

를 파괴하고 싶은 욕구를 느낄 수 있다. 이렇

듯 중학교 여학생에서 시샘과 질투가 관계적

공격을 하도록 촉발하는 정서가 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집단따돌림 혹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에 이들 정서의 영향력을 포함하

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기

본적으로 시샘, 질투 정서에 따라 관계적 공

격이 유발된다는 것을 여학생들이 알게 된다

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더 쉽게 자각하고

그래서 더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

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정서조절능력은 관계적 공격성에 작

지만 부적인 영향(r=-.11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능력이 공

격성의 표현에 관여한다는 기존연구들의 결과

(Dodge, 1991; Kernburg, 1975;, Sullivan, Helms, 

Kliewer, & Goodman, 2010)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여학생의 집단따

돌림예방에서 정서조절방략의 유용성을 시사

하는 것이다. 정서조절능력은 일반적으로 정

서의 인식, 정서의 수용, 다양한 정서적 방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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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Roberton, 

Daffern, & Bucks, 2012). 따라서 따돌림예방 프

로그램에 정서를 인식․수용하고 이를 건강하

게 표현하는 방략을 포함시킨다면 여학생의

건강한 대인관계형성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정서조절능력은 시샘, 질투, 분노 정

서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

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본 연구의 결과

는 정서조절능력과 정서의 강도가 상호작용하

면서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하지만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

과는 피험자가 경험하는 정서의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었다. 즉, 분노 정서의 경우

에는 높은 정서조절능력은 높은 분노를 경험

할 때에도 관계적 공격성을 많이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질투 정서의 경우에는 평소

높은 정서조절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강한 질투를 경험할 때 관계적 공격성이 더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비

교할만한 기존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결과의

의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의 종류에 따라 정서조절능력의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낮은 정서조절능력의 경우 공

격성에 대한 그 효과가 반감되리라는 것은 충

분히 예측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높은 강도

의 정서를 경험할 때 그리고 높은 정서조절

능력일 때에 초점을 두고 연구결과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우선 첫 번째 가능한 설명은 각 정서들의

표현방식이 성-전형적으로 달리 나타날 수 있

다는 것이다. Conway(2005)에 따르면 여아들은

사회화과정을 통해 남아들과 다른 성-전형적

정서표현방식을 획득하게 된다고 하였다. 여

아의 부모는 분노 정서를 더 자주 금지하며, 

그래서 남아보다 여아들이 분노 정서를 더 많

이 억압하여 덜 표현하게 된다. 즉 본 연구에

서도 여학생들이 강한 분노를 느꼈을 때 더

불편하게 느끼고 그에 따라 공격행동을 더 억

제했을 수 있다. 반면 질투는 여성에게 더 허

용적인 정서로, 정서조절 능력의 효과가 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평소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학생도 강한 질투심을 느낄 때 관계적

공격을 많이 한다는 결과는 정서의 과잉조절

(over-regulation) 부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Roberton, Daffern, 및 Bucks(2012)는 지나치게

과도한 정서조절은 공격에 대한 통제능력을

감소시킨다고 언급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과

도한 수준의 정서 조절은 슬픔과 화 등의 부

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며, 공격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과도하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할 경우 생리적으로 각성

상태에 있게 되어 이것이 공격적 행동으로 표

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정서의 과

잉조절은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으며, 질투는 여성에게 성-전형적인 감

정이므로 더 쉽게 관계적 공격으로 표현될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특성과 연관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

서조절능력 측정에 사용되었던 박인경(2010)의

척도는 정서지능을 연구한 Goleman(1995)의 척

도를 토대로 한 것이다. 이 척도는 정서인식

및 표현, 감정조절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상

황에서 타인의 정서인식, 적응적인 대인관계

정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서조절

능력이 높다는 것에는 또래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대인관계가 적응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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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은 질투를 느낄 경우 또래의 지지 세

력을 활용하여 특정인에 대해 관계적 공격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반면 분노정서를 느낀

경우에는 이 정서가 직접적인 공격충동과 연

관되어 있어 보다 직접적으로 특정인에 대해

공격행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의 예방과 상담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정서조절훈련은 여중

생의 관계적 공격을 감소시키는 유용한 전략

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학생들이 느끼는 정

서에 따라 정서조절훈련의 효과는 달리 나타

날 수 있는데, 시샘과 분노의 경우에는 정서

조절훈련이 효과적인 방략이 될 수 있겠으나, 

강한 질투심을 보이는 여학생의 경우에는 소

기의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선

행연구(Parker 등, 2005; Simith 등, 1992)의 결

과로 볼 때 강한 질투심은 자신에 대한 열등

감과 대인관계에서의 불안정감과 연관되어 있

으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정서조절

훈련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

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자기-보

고 방식의 질문지는 실제의 표현행동을 잘 대

표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것은 자기-보고의

일반적 한계이기도 하지만, 피험자들은 시샘, 

질투, 분노와 관계적 공격성을 묻는 질문지에

서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바람직한 정답을 고

르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 평균은 1.25점(범위는 1∼4점)

이었는데 이러한 낮은 반응경향이 결과에 체

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 방

식과 더불어 또래보고 방식 혹은 실제 정서조

절 행동을 관찰자가 평정하는 방식이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설계는

정서들 간의 위계와 관련성을 상정하지 않았

다. 이것은 시샘, 질투, 분노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현 시점에서 충분하지 않

아 불가피한 선택이기는 하였다. 하지만 향후

정서들 간의 관계성이 더 분명해진다면 이러

한 정서들이 어떤 방식으로 위계 혹은 관계를

이루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는 도구가 비록 이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질문지이지만, 정서를 느

끼는 상황과 좀 더 부합하는 척도개발이 필요

할 것 같다. 즉 각 정서에 특정화된 정서조절

능력 척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자

청소년들은 질투나 시샘과 같은 정서에 자신

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데(Walker & 

Parker, 2001), 이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걸맞

게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

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의의가 있었다. 우선, 선행연구가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하여 분노 혹은 질투 정

서만 살펴보았던 것과 달리 시샘이라는 정서

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여중생이 느끼는 시샘, 

질투 및 분노라는 감정과 관련하여 따돌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며, 각 정서와

관계적 공격성과의 관계에 따라 각각 다른 해

결방법 혹은 예방법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조절효과의 분석을 통해 미래 따

돌림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

공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상자에게서 가장

효과적인지를 알려주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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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s of Envy, Jealousy, and Anger on

Relational Aggression among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Da-Kyum Kang                    Jae-Hong Jang

Chung-Ang University

The aim of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negative emotions including envy, jealousy, and anger and relational aggression 

among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were 546 girls who belong to the only girls classes 

from 3 middle schools. All data was measured on Objects of Envy, FJQ(Friendship Jealousy 

Questionnaire), STAXI-K(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Relational Aggression 

scale and Emotional regulation scal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girl's envy, jealousy, 

and anger had positive relations with relational aggression in peer relationship. Second, individuals who 

over-regulated their jealousy were more likely to behave relational aggression in peer relationship at high 

jealous condition. However, individuals who over-regulated their anger were more decreased relational 

aggression at high anger condition.

Key words : envy, jealousy, anger, relational aggression and emotional regulation.


